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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해 북한이 수차례 대륙간 탄

도미사일(ICBM) 도발을 실시하자 

북한이 과연 발사체‘대기권 재진

입 기술’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

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다. 일반적

으로 ICBM 완성을 위한 3대 기술

로 발사체 제작 기술, 핵탄두 소형

화 기술,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꼽

는데 북한은 마지막 단계인 대기권 

재진입 기술에 대해 국제사회의 인

정을 받지 못했다. 이런 이유로 언

론들은 북한의 미사일을‘ICBM’

이라고 하지 않고‘ICBM급’이라

고 표기했다.

‘아시아경제’에 따르면 ICBM의 

사거리는 5,000km 이상으로 포물

선을 그리며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기 위해서는 미사일

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한다. 그런데 

나가는 것은 쉽지만 다시 들어올 때는 탄두가 엄청난 고

열을 견뎌야 한다. 

그 만큼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어렵다. 그래서 작은 허

점 하나가 엄청난 파국을 낳기도 한다. 이를 증명하는 

사건도 있었다.

지난 2003년 2월 1일 우주에서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

귀환하던 미국의 우주왕복선 컬럼비아호가 지상 60km

에서 공중 분해됐다. 이 사고로 탑승 승무원 7명 전원

이 사망하고, 1만2,000여개의 파편이 비처럼 지구로 쏟

아졌다.

당시 사고 원인은 취항 12년이 된 컬럼비아호의 노후

화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핵심적인 사고 원인은 날개에 

생긴 작은 구멍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.

발사 순간 컬럼비아호가 매달린 추진체의 연료탱크에

서 파편이 떨어져 컬럼비아호 왼쪽 날개에 부딪히면서 

날개에 구멍이 뚫렸다. 우주 공간

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는 아무 문

제가 없었지만 대기권에 재진입하

면서 초고온의 공기가 날개의 구멍

으로 유입됐다. 그러자 내열처리가 

되지 않은 날개 내부가 순식간에 

녹으면서 본체는 중심을 잃었고, 

본체가 열기에 휩싸이자 곧바로 산

산조각나 공중에서 흩어진 것이다.

우주 공간에서 작업 도중 그 구

멍을 발견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

것이다. 대기권 재진입 때 초고온

과 충격파를 우주왕복선 본체가, 

특히 표면의 내화벽돌이 막아준다

는 사실은 우주 과학자들은 모두 

알고 있었지만, 사고가 난 이후 원

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본체에 구멍이 난 사실을 발견

해 사고를 막을 길이 없었다.

대기권 재진입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속도를 줄

이는 것이다.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대 방향으로 추

진력을 발생시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

의 에너지가 필요하다. 현실적으로 발사 때 옆구리에 끼

고 있던 우주선의 2배 크기에 가까운 추진체를 돌아올 

때를 위해 하나를 더 끼고 활동해야 한다고 가정하면 우

주선의 활동은 불가능해진다.

이런 이유로 절반의 연료로 지구로 돌아올 수 있는 방

법을 연구한 끝에 과학자들이 발견한 방법은 공기의 저

항을 이용하는 것인데 대기권 진입의 각도를 조정함으

로써 공기 저항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. 

사람이나 화물을 지키기 위한 우주선의 모양은 유려

한 유선형이고, 사람이나 문명을 파괴하기 위한 ICBM

이 뾰족한 원뿔 모양인 것도 모양 하나, 각도 조정 하나

로 대기권 진입 여부가 결정될 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. 

우주왕복선 컬럼비아호는 왜 ‘공중분해’ 됐을까?

IT/과학

▲ 컬럼비아호 왼쪽 날개에 뚫린 구멍(위 사진 원 내)

   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순간 열기에 휩싸이고 있는 

  컬럼비아호(아래 사진).  (사진: 유튜브 화면캡처)


